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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0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목사의 팔을 잡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끝까지 잡고 애원하셨는데

그 목사가 칼로 선생님의 손목을 자르고 달아났습니다.

그 때 그의 눈을 보았는데

그 눈 아래 검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사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너무 걱정이 되어 

그에 대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선생이 사랑으로 일단 마음은 돌려 놨지만

근본의 회개가 안 되니 저대로 두면 사고 친다. 

시간문제다.”하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사탄이 섭리사 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합당한 때를 사탄들이 노리고 있다.

마음 상한 자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

그리고 섭리를 등진 자들, 

모두 동일한 왕사탄이 주체가 되어 조종한다.

내가 개성대로 사명자를 쓰는 것처럼

사탄들도 악의 종자대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움직인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조건을 쌓아도 

마지막 사탄의 발악 그 자체를 없앨 수가 없다.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사탄의 총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없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굳건한 성벽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하라.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다.

전도된 자들을 확실히 교육시키고 

기존 회원들도 철저한 사상교육을 시키고 

전투준비를 해야 한다.

나간 자들과 섭리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시대 때 

로마의 황제가 역사를 방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기성이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다.

나라의 주권자를 통해 이 역사를 방해할 것이다.

이단교회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섭리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예방하라.

지금은 나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섭리의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대처하면 안 된다.

절대 선생 통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코치 받으며

하늘 방향대로 가야 한다.

지금은 언론플레이 한다고 

우리 섭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너무 노출됐다.

선생 시킨 대로 안하니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또한 육적으로 일을 푼다고 

여러 단체에 로비를 한다거나

어설프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때는 입에서 입으로 

이 시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섭리를 대하는 그대로 놓아둘 것이

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심판의 때이기에 

시대 중심자를, 또한 역사를 대하는 대로 그냥 둘 것이

다.

그러니 너희가 튼튼히 개인국방, 섭리국방 준비하여

이겨낼 수밖에 없다.

명심하여라.

방송,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환난이 올 것이다.

합봉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선교의 방책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각 교회 교역자들 수준으로는 

절대 생명손실 못 막아 낸다.

교역자들 자체가 관리대상인 자도 있어 

그들 철수시키고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사명 없어졌다고 

입이 나오고 마음이 돌아간다.

합봉을 통해 서로 서로 어깨를 감싸며 

성령의 기둥에 줄을 묶고 이겨내야 한다.

사탄이 아무리 해도 중심자인 선생을 못 넘어뜨리니

선생이 저곳에 있는 동안 발악을 해서

따르는 자들 통해 섭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국방교육을 전도교육만큼 시켜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사탄의 공격에 대한 

행동요령과 대처요령을 만들어 교육시켜야 한다.

지금은 훈련병이 훈련받듯 훈련받아야 할 때다.



알고 대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국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전도한 생명 남기는 것이 국방이다.

두려워 말라.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긴장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한다.


